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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건국의 아버지들,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 출간, 역
사 재조명의 중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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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정호기자]역사학자 김형석 씨가 '건국의 아버지들,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

동'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강

조한 고하 송진우 선생에 대한 재조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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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우 선생은 일제강점기 동안 3차례의 고문과 27개월간의 옥고를 치르며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후세에 친일파로 오해받는 등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토지개혁과 사형제도 폐지 등을 주장한 선진적인 사상가임

에도 불구하고, 극우주의자로 낙인찍힌 측면이 있다.

김형석 씨는 "해방 이후 좌우대립의 현대사에서 올곧게 살고도 편향된 역사관으로 인해

희생당한 인물이 비단 송진우 선생뿐이겠느냐"며 "후세들의 일방적인 평가로 인해 부당

한 대우를 받은 선조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

구하고, 편향된 평가로 인해 부당한 혜택을 받은 이들도 있을 것이라 지적한다.

이러한 역사관의 차이는 개인의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훈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후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지나간 날에 대한 정확한 평

가와 기록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후세대가 분열과 대립을 넘

어 통합된 역사 인식을 갖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송진우 선생의 삶과 사상, 그리고 그에 대한 재평가

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독자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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